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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월15일 주일 설교입니다. 

< 지혜롭고 겸손한 자 >

잠언 3:32-35 / 새찬송가 552장 (통일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

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내 바깥일이나 사물들에 대해 

아는 것이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무엇이 인류에 해롭고 이로운지를 몰라 갖은 환난을 겪

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항상 질병을 일으켰고 소독이라

는 개념이 없어 산모와 갓난아기가 죽어 나갔고 전염병이 돌면 마을 전체 사람들

이 다 몰살당하였으며 빈대와 벼룩이나 이가 들끓었습니다. 몸에 독이 되는 수은

과 납의 위험성을 모르고 몸에 바르거나 먹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란 없으면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식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이 점점 커져서 방향 없이 스스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마

어마하게 커진 지식은 언뜻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람들보다 더 커져

버렸고 지금도 커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이 다스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며 사람들이 의존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거짓을 사실로 말할 수도 있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전12:12).  

2.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반면 지혜란 지식과 달리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위대합니

다. ‘바깥 사물과 바깥일들을 아는 지식을 가진 “나 자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잠4:7-9),(잠3:14-18). 그러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식과 달리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바깥을 비추는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눅11:34,35). 이처럼 나를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내

면을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요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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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빛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빛을 거부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

니다(요1:9-11).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바깥 

사물은 알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주셔야만 합니다. 즉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

님이 답해주셔야 “내가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

인, 심신이 병들고 연약하여 늘 치료가 필요한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자,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구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롬7:18,19), (롬7:24)! 

 결국 지혜란 주님이 가르쳐주셔서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제가 누구입니

까” 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약1:5).  

< 적용 & 실천 >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생

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예수

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구합시다. 


